
日 유엔안보리 진출의 변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유엔 연설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희망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오래 전부터 예견된 일이지만 요즈음 일본의 발걸음을 보고 있노라

면 거침없다는 느낌이 든다. 금기시되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당당하게 하는 고이즈미 총리

를 바라보는 일본 국민들의 마음은 이중적이다. 야당 인사들은 군국주의의 악몽을 떠올리며 일말

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여당과 다수의 국민은 그의 과감한 행동에 속 시원해하며 손을 들어주

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50여년 동안 전수방위(專守防衛)라 하여 웅크리고 지내던 일본이 걸프전쟁에서 무려 130억달

러라는 거금을 내놓고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 공헌이 없었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게 되자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전수방위를 포기하고 국제 공헌이라는 명분을 만들어 자위대를 유엔 평화유지활동

(PKO)이라 하여 해외로 내보내는 전례를 마련하더니 9·11을 계기로 미국의 군사정책이 급변하자

이라크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며 국제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

특히,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면 자동적으로 군사참모위원회 회원국이 될 것이고 그

렇게 되면 군대를 해외로 파견하지 않을 수 없기에 자위대의 해외 파견이라는 어려운 벽을 넘어

현실로 옮겨 놓고 있는 것이다.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원하는 것은 유엔 분담금

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 운영에 있어 재정적으로 지대한 영향력

을 갖고 있는 세계 제2의 경제대국 일본이 현실에 걸맞은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하는 일은 그리 만만치 않다. 일본과 함께 상임이사

국 지위를 노리는 독일, 브라질, 인도 각개 국가에 대한 반대가 극심하다. 특히, 독일이 상임이사국

이 되면 유럽에서 프랑스, 영국과 함께 세 나라가 상임이사국이 되니 비유럽 국가들이 반대하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직접적으로 독일에 반대한다. 인도는 영원한 숙적 파키스탄이 반대하고 브라

질은 이웃 나라 아르헨티나가 반대한다. 일본은 상임이사국 중 확대 방안에 긍정적인 프랑스를 기

점으로, 독일과 함께 영국과 러시아를 설득하고 방관적인 미국을 일본 편에 끌어들이면 반대 일변

도의 중국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계산 아래 외교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안보리 확대 개편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 차이도 있지만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은 상임이사국을 확

대할 경우 기존 5 개국이 갖고 있는 거부권을 부여하느냐 하는 문제다. 이는 유엔의 존립과 관련

되는 일이어서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흔히 거부권은 유엔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큰 장애물로 묘

사되고 있지만 만약 기존 5대 강대국에 거부권이라는 특혜가 없었다면 유엔은 지금 보다 더 기능

이 약해졌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 5 개 상임이사국이 새로운 후보국들에 상임이사국 지위를 부여

한다 하더라도 거부권마저 인정하는 일은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역사의 아이러니는, 유엔헌장에 적국으로 명기된 일본과 독일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가장 강력한

후보라는 사실이다.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하는 일이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

는 일에 한정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태평양전쟁 전범들의 위패가 안치된 야스쿠니 신사를

당당하게 참배하는 고이즈미 총리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희망했다는 사실은 평화 유지보다

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신분 상승의 정치적 목적이 우선된다는 속내를 감지하게 한다.

중국은 고구려사를 왜곡하고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노리는 한반도 주변의 변화가 수

십 년 뒤 어떠한 정치적 영향력으로 한반도를 겨냥할지 만반의 준비를 가다듬는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 김경민 (한양대 국제정치학 교수)

<출처 : 문화일보 포럼 2004. 9. 30>


